
Q_서울산업통상진흥원(SBA)의 주요 사업에 해서 소개

해주십시오

A_SBA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에 한 종합적∙체계적 지원사업을

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 여건 개선과 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

울시가 설립한 산업경제 지원기관입니다. 부가가치가 높은 서울시 창조

산업인 패션, 애니메이션, 디자인, R&D, 전시컨벤션 사업의 지원, 육성과

중소기업의해외통상및마케팅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

습니다. SBA는 또한 서울컬렉션, 서울디자인위크, 서울국제e-스포츠페

스티벌 개최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산업기반의 국제적인 형 이벤트들

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, 그 외에도 서울시 공동브랜드인‘하이 서울’

브랜드 지원 및 창업보육을 통한 유망기업 육성, ‘하이 서울’창업스쿨

및 고객 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 등의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 중소

기업에 한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우수한성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.

Q_그 동안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

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을 상

으로 진행했던 홍보마케팅 사업 및 해외통상 투자유치 지원

사업의 성과에 해 말 해주십시오

A_SBA는 그동안 서울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시장

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 습니다. 그 성과로 첫째,

세계주요 거점도시 중심에 해외통상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해외바이

어와 1:1 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

습니다. 둘째,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국내에서 해외

유력바이어와의 일 일상담회와 시장진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하

습니다. 

마지막으로, 서울시 전자무역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상품홍보 및 바이

어 알선, 교육 등 종합 인터넷무역 지원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진

출및수출을지원하 습니다. 무엇보다기존의시장개척단지원사업에

서 제공되는 행기관을 통한 단순 재정적 통상지원에서 벗어나, 단계

별로 구체화된“사전마케팅-현장상담-사후관리”의 3단계 착지원을

특징으로 하는“3단계 해외통상지원시스템”의 구축을 가장 큰 성과라

고하겠습니다. 

Q _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진흥원이 올해

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A _위에 말 드린 3가지 사업을 올해 더욱 확 발전시켜 나가는 것

과 더불어, 올해부터 성과 극 화를 위해 해외통상사절단 파견지원과

인터넷무역지원의 성격을 일부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중점적으로

추진하고자 합니다. 즉,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등

재하여 전 세계 바이어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부가 서비스를 시행 중에

있습니다. 이는 2008년 유럽 아시아 등 17개 지역으로의 해외통상사절

단에 모두 해당하며 현지에서 주선된 해외바이어와의 1:1 상담회 개최

전 준비단계에 한국에서 더욱 더 많은 해외바이어와 연락해 볼 수 있는

기회를제공받을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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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산업통상진흥원심일보원장

“벤처와해외바이어의1:1 현지상담회주력”

인터넷무역의 모든 것 SBA에 물어보세요!

SBA는 인터넷무역지원을 위해 매년 130개 내외의 서울소재 중소기업

을 선정하고 국내 최 e무역상사와 협력하여 다방면의 바이어 알선을

제공해 왔다.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은 인터넷무역 B2B포털 사이트

(www.hiseoultrade.com)를 기반으로 산자부 지정 e무역상사인

EC21, ECPLAZA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소재 131개 중소기업을 상

으로 e카탈로그 제작, 바이어알선 및 전자무역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수

출홍보지 광고 및 KOMPASS 바이어DB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. 또한

인터넷 전용 커뮤니티(comm.sba.seoul.kr/etrade)를 개설해 SBA와 기업 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적

극 활용함으로써 기업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. 2007년 SBA 인터넷무역환경을 활용한 바

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을 통해 1,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창출되어 유관 중소기업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

나고 있다.

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

중소기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인 하이서울 3단계 해외통상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해

외시장 개척지원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. ‘하이 서울’브랜드사업에 2008년 새로이 선정된 엠피미디어

( 표 김 학)가 최근 만의 PRO-DIVES.ENTERPRISE社( 표 Chiang En)와 디지털사진인화기인 Auto

Photo 제품과 인화지에 해 1차적으로 176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. 

디지털사진인화기를 개발∙공급하고 있는 엠피미디어는 제품의 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아 2008년‘하이

서울’브랜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, ‘하이 서울’브랜드사업 참여 이전인 2005년부터 SBA에서 주관

하는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6회 이상 꾸준히 참가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 결과 이같은 값진 성과를 얻

게 된 것이다. 엠피미디어는 홍콩전자전에서 만난 만의 반도체 회사인 MIC社 및 싱가폴 ONE IPTV社도 계

약을 추진, 32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



